
<일본기업>

매출액 10% R&D 투자
최근 기술 우위만이 살기이란 절박함이 정부·업계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특허등

록이 많은 상위 일본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현황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. 특히 세계최

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기업들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 0 %이상인 기업도 상당

수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. 삼성전자가 일본 유가증권보고서 및 사계보, 공개건수, 일본

사 등을 토대로 최근 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다등록 상위 1 0개사의 연구개발 투자현황과 출

원건수, 조직관리 등을 분석한 자료를 소개한다.

일본의 대표적기업 중 하나인 마쯔시다의 연간매출액은 3 6조6천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( 3 8조

5 0 0억원)과 거의 맞먹는다.

그런데 마쯔시다는 매출액 중 8 . 6 %인 무려 3조1 5 0 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한다.

특히 전기·전자기업인 후지쓰는 매출액( 1조7 8 0 0억원)의 1 3 %인 2조3 3 0 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

로 나타나고 있다.

N E C도 매출액( 2조1 2 0 0억원)의 1 1 . 4 %인 2조4 2 0 0억원, 광학기기기업인 캐논도 매출액( 8조원)의 1 0 %

인 8 1 0 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다.

일본기업들의 막강한 경쟁력 뒤에는 이같은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있기 때문이다. 상위 1 0대기업의

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대부분 5 %를 웃돌고 있으며 5 %이하 기업은 소니( 4 . 1 % )·샤프

( 3 . 5 % ) 2개사 뿐이다.

우리나라의 지난 9 1년 연구개발비 총액은 정부·민간부문을 합쳐 4조1 5 8 4억원이고 순수 기업의 연

구개발비는 2조8 5 8 0억원으로 일본의 한개 기업인 마쯔시다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.

경제력의 차이도 있지만 기업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다.

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를 보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.

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연구개발비는 2 . 0 2 %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3.47%, 미국 4 . 6 % ( 9 0년), 독일

4 . 5 % ( 8 7년), 프랑스 3 . 9 % ( 9 0년)을 매출액중 연구개발비로 각각 재투입하고 있다.

상대적으로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우리의 전기전자업종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4 ~ 5 %수준으로

이들 일본기업들( 6 . 6 3 % )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.

또 지난해 이들 일본 1 0대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및 출원건수는 무려 1조 4 6 9 3억원에 1만 3 0 2 7건에

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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